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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理想과 敎育史觀







本爾에서는 외솔 崔鉉培(1894-1970)의 思想을 ‘史觀’이라는 관점에서 考究해 볼때， 외
솔의 史觀은 곧 ‘敎育史觀’이었음융 論證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렌데 「외솔의 敎育史觀」이라는 제목을 처음으로 대할 때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외솔의 史觀이란 무엇이며 더우기 ‘외솔의 敎育史觀’이란 무엇이냐라는 疑問일줄로 안다.
그 까닭은 일반적오로 외솔 崔錄培에 대해서는 오직 ‘한글 學者’로서만 印象지어지고 있고
좀더 아는 분에 있어서 조차 외솔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敎育學의 先騙者라고는 알고 있
어도， ‘외솔의 敎育史觀’이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언뜻 그것이 어떼한 內容의 것인지 좀처
럼 윤곽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1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그의 일생은 敎育救國의 念願 하나로써 꿰뚫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나라사랑’이라는 말로 結옮 昇華되었던 것이다. 그라고 이것이 그의 修學時
代에 있어서의 思索과 體驗을 통하여 이미 하나의 확신이 된 것이 ‘敎育의 힘’은 위대하다
는 確信이었고 敎育을 통하여 民族理想의 傳達과 實現이 있게 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의 歷史認識은 ‘敎育’ 과의 관계와 것 이 었오니 외솔의 史觀은 ‘敎育史觀의 성 걱 ’ 을 지 닌
것이라고 하겠다.
2. 敎育史觀의 憲味
우리는 여기서 비교적 先統하게 들리는 ‘敎育史觀이라’는 말 자체에 대하여 좀더 分明히
하고 다음ξ로 넘어가야 겠다.
‘史觀’이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역사관’을 주런 말인데， 역사를 보는 관점을 말한
다. 본래 역사는 역사가의 사고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역사는 본질적요로 選
擇的인 記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史觀’이란 특정 역사가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立
場’ , ‘選擇基準’ , ‘解釋原理’ , ‘價{直觀’ 등 이 모든 것을 통플어 하는 말이 다 ( 1 )
(1) 神山四郞， 歷史m探求， 東京， 日 本放送出版協會. 1968.
William H. Dray, Philosophy of HistQr~， Eng1ewQQc;\ Cliffs, N.J. , Prentice-Hall, Inc.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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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옛부터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정치’현상에 초접을 두어 시대구분만 하더라도 왕
조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다루는 사관으로서 가장 오랜동안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정치사
관을 비롯하여 사회나 경제 현상에 초점을 둔 ‘사회 경제사관’， 또는 문화현상을 종합적오
로 다루는 ‘文化史觀’ 그리고 인간 지성에 초접을 둔 ‘~D'I生史觀’등 수 많은 ‘史觀’이 제시
되어 왔다 ( 2)
그러 나 아직까지는 ‘敎育史觀’ 이 라고 하여 하나의 독특한 史觀오로서 역 사학계 에 제 시 펀
것은 불행히도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 같다.
그렇건만， 여태까지의 史觀이 대개 그랬듯이， 어떤 하나의 觀點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에
의하여 역사서술을 해 갈때， 그것은 하나의 史觀을 제시한 것이 되었던 것이니， 그러한 의
미에서는 ‘敎育史觀’이라고 하여 성잘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풋할 것이다. 사실， 로인비
가 「歷史의 빠究」에서 다룬 것은 어닥까지나 ‘文化’였었는데， ‘교육’에 관한 것이 전혀 다
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한 미국 교육사학자 마이어~(Edward D.
Myers)는 마침내 로인버 (Arnold J. Toynbee)와의 여 러 차례 에 걸친 書信交換과 討議를 거
쳐 마침내 하나의 共著를 출간함에 이르렀다. 그 책이름은 「廳史의 展뿔에서 븐 敎育」
(Edlμcation 까 the Perspective of History) (3) 이 라고 하여 , 결국 敎育史觀에 입각한 토인비
스타얼의 저서가 나온 셈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종래의 역사학자가 토인비와
같은 위대한 史學家에 있어서조차 看過하기 쉬웠던 ‘교육3에 대하여 關心을 쏟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敎育史觀’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이 하나의 ‘史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史觀’오로서 인정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다. 도리어 ‘敎育史觀’은 여태까지의 지배적인 正統史觀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正統史觀
의 出現까지도 바라다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史觀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서인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史觀우로서 거론된 것을 정리해 볼
때， 거기에는 하나의 共通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를테면， ‘政治史觀’의 경우는 인
간 능력의 특성의 하나인 ‘政治’를 또 ‘사회 경제사관’에서는， 사회나 경제의 측면을 문화
사관이나 知性史觀에 이르러서도 역시 거기서 다룬 것은 인간능력의 소산물언 ‘文化’나 또
는 인간능력의 특성인 ‘知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태까지의 史觀이란 결국
A、間能力의 特性의 어느 일부 또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文化와의 관계에서 歷史寂述을 한
것이지， 거기에는 歷史에 의하여 형성되며 歷史生成者로서의 ‘A間’을 중심에 놓고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A間形成史的인 歷史觀’인 ‘敎育史觀’이 새로운 正統史觀
(2) Fritz Stern (ed.) , The Varieties of History , New York, Meridian Books, 1957.
(3) Edward D. Myers & (with a concluding chapter by) Arnold J. Toynbee, Edμcation 짜 the
Perspective of Hz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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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史觀으로서의 ‘歲좁史觀’에서 다푸어져야 할 중심과제는 인간의 自由의 확대요， 그것은 敎
育機會鍵大의 역사라는 얘 기 가 되 겠는데 , 人問尊重思、想과 敎育의 問題라고 하겠다. 그련데
이 경우에 사람은 구체적흑로 특정 국가의 국만의 한사람오로서 仔在한다.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윤 전체가 價f直로운 것오로 확신하게 된 하나의 國民思想이라고 하겠
다. 이것은 그둡 각국의 歷史에서 부터 연유하는 것이니 歷史의 核心은 마칭내 國民，띔想
形成의 課題와 不可分離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寂述하는 事例에서는 분명히 ‘敎育史觀’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歷
史에 대한 가강 간칠한 관심은 마침내 A間形成의 문제 즉 ’‘敎育’의 문제로 收做된다는 것
을 그들은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敎育史觀을 志向한 것으로 말하고 싶다.
블르크(Marc Bloch)는 제 2차세 계 대전 당시 振抗歷史家로서 마침내 나치스 독얼의 게슈
티-포에 의하여 銀殺된 사람이다. 그는 『敎育의 -→般的改휠案』에서 그의 祖國 프랑스가 敗
北한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知性과 뾰格의 敗北였었다”고 말하였다. 또 『마르끄， 블르
크의 遺言』의 一節에는， “나는 平生토록， 表現과 思想의 誠實을 위해서 最善을 다하였다.
나는 善良한 프랑스인으로서 살았고， 선량한 프랑스인으로 죽는다”는 말이 보인다. 그는
學問과 實錢的 信念과 ‘歷史意識’ εL로써 죽음과 바꾼 市民的챔數者인 것이다. 더우기 그가
獅中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침내 끝을 맺지 못한채 전체 構想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遺觸언 『歷史를 위 한 辯明--歷史家의 일 강J] (Ap pologie poμr L’histoire 0μ Metier
D’historieη) (4) 은 그의 뛰 어 난 歷史理論書로서 평 가되 거 니 와， 본래 계 획 하기는， 結論ξ로서
그는 「市民의 뭘分과 敎育에 있어서의 歷史의 投劃」에 관한 맑究를 써보려고 했던 것이며
또 歷史敎育에 관한 것을 附錄￡로서 ~加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블럭크의 경우와 같이 廳
史家가 역사적 현실을 통하여 그의 生進를 결고 마침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實錢에
옮겼을 때만큼 우리에게 큰 感動을 주는 일은 없으리라 그리고 그 歷史理論의 精神는 역사
교육」에로 結옮 • 昇華되어가는 한 개인의 精神史的過程융 우리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810년대를 전후하여 금일에 이르는 약 1701칸간의 獨速史는 우리에게 두 카지 屬
史的敎힘II을 주는 것 같다. 하나는 1806년 나폴레옹一世의 寢功에 따른 독일인의 自信喪失
과 영광스러인 獨適文化傳統의 探究 및 體系化률 위한 끈잘긴 學的努力이요， 또 하나는 이
러한 노력의 結옮을 기반으로 하여 이것을 정치적모로 최대 이용을 하였고， 마침내 大표解
를 가져 온 나치스政權의 경우이 다. 전자의 경우는 그 노력의 결과가 獨進文化發展의 活力
素가 되었고 1871년의 獨適封建國家의 統-→， 즉 獨適帝國의 단생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우
리는 이해할 수 있거나와， 후자의 경우는 독일 전통의 政治的줌曲이 마침내 독일의 敗北을
(4) Marc Bloch , Apologie pour L’histoire ou Metier D’histo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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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는 것의 實證인데， 歷史敎育이 어떻게 행하여져야 되겠는가에 대한 示俊點이 있다
고 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 릿터 (Gerhard Ritter)는 그의 저서 『敎育力￡로서의 歷史』
(Geschichte als Bilduηgsmacht ， 1947)라는 우리에게 매 우 흥미를 느끼게 하는 저셔 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1945년 독일이 敗戰한 뒤 敎育띔u度를 再建함에 있어 특히 「歷史敎育」이 가장 큰
雜點을 지니고 있다는 問題的狀況가운데서 저술된 것이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가르
치는 일의 根底에 있는 것의 全體가 우리들의 歷史像자체가 단번에 動搖해 버렸기 때문" (5)
이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독일인은 너무도 獨遊史의 가장 아름다운 諸理想이라든
가 尊敬할만한 諸體結에 대해서， 또 국만이 자기 자신과 그 未來에 대해서 품는、信때에 관
해서 엽치없이 籃用한 것이 찰못이라고 지적한다. 이리하여 그는 도대체 歷史的·政治的안
諸信念가운데서 어떤 것이， 獨適史의 傳承된 諸價{直의 어떤 것이 여전히 不動한 것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하는 힘으로서의 歷史의 問題性’ 즉 ‘歷
史의 敎育的價{直’ 문제가 결코 독일의 특수적 상황성에서만이 아니라 一般的인 性格에서
생각해 볼만하다는 것을 示浚한다.
그런례 그가 무엇보다도 크게 문제시 한 것은 나치즘에 의하여 줌曲된 獨適史學 및 歷史
敎育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政治的언 敎育力으로서의 獨逢史學이 오늘날 [1945년 당
시 直面하고 있는 最大困難”은， 즉， “일반적인 意見喪失가운데 있오면서 자기 뼈見을 찾아
내는 것， 여러가지 傳統이 모조리 덧없이 효解해 버린 뒤에， 자기 스스로 、한개의 새로운
傳統 한개의 새로운 共通된 信念플 創造하는 것， 온갖 政治的=歷史的織念의 겉잡을 수 없
는 混亂의 뼈中에서 國民的 自己意識을 위해 서 하나의 새로운 확고한 據點을 構葉하는 일
에 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歷史敎育이 다음과 같은 諸點에 힘썼어야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치스
政權 治下에 극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 反省하고 있는 것이 다.
그는 歷史의 敎育的 價f直를 말함에 있어， “歷史的敎養이 일상생활의 펀의를 위해서또 순
수한 職業的 準備敎育을 위해서 아무 실제적인 通用價f直를 갖지 않는다는 것 (흑은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아주 적게 라는 것)은 그의 말하는 것 처 럼 잔소리 일 것”이 라고 하면서 歷史
의 敎育的價{直에 대한 몇 가지 疑問을 지척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펀 그는 ‘歷史가 不
可缺하다는 것’ 즉， 그 ‘積極的썼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歷史的思想、 歷史的 數養은 모든 높은 文化의 不可缺한 生命的 훨素--冒 g的안 模索本能의 段階
플 克服하려고 애쓰는 생생 발랄한 精神의 비걸 바 없는 그러나 個짧치 않는 생--이다. 歷史는 다
른 무엇보다도 社會的現寶의 敎師이다. 歷史만이 우리에게 우리을이 자라난 土地를 우리가 生存하며
활동하는 장소의 構造를 가르쳐 알려준다. 우리는 암만하여도 歷史없이 녕길 수는 었다. 왜냐하연
(5) Gerhart Ritter, Geschichte als Bild:μngsmacht (島田雄次郞譯) 1947.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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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즐을 둘러쌓는 世界를 알아야만 되며， 그 世界는 결코 안제냐 요늘의 것은 아니기 때문
이 다. 社會的現寶에 있어 서 의 어 떠 한 행 동도， 最少限의 歷史的知識없이 는 成功할 수는 없는 것이 다 t6l
이렇게 말한 그는 “歷史的敎養없이는， 진정한 洞察은 存在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精神
的 決定의 領域에 있어서도 政治的 行動의 그것에 있어서도 그렇다" (7) 고 했다. 또 “歷史的
感覺을 향한 敎育이란， 性急한 判斷 대신에 理解를 향해서 敎育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
러면서 “理解란 명료케 하는 것오로셔 是認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묘로 歷史家
는 완전히 理解하지 않고는 判斷하지 않<:>며， 온갖 狀況에 대한 염말하며 사싣적언 哈味없
이는 칭찬도 하지 않으며， 비난도 하지 않으며， 사랑하거나 慣惡하지도 않아야 하는데 그
것을 ‘分別’이라고 하였다. 싣로 “진정한 歷史的 敎養은 휩自이 아니라 明察언 것이다”라
고 말함으로써 歷史的理解가 전제 가 펀 역사적 判斷， 역 사적 洞察의 가능성을 論及했던 것
이다.
이밖에도 이스라엘A은 「로오라」를 통해서 國民思想의 傳承 및 形成에 힘써온 훌륭한 역
사를 가지고 있오며， 마국 또한 이블테면， 곰머저 (Henry Steele Commager)에 의한 「美國
精神J .(The American Mind)이 라는 책이 념리 읽혀지듯이， 精神史的이며 思、想的測面에서
美國λ、形成에 敎좁的努力을 기우리고 있는 것이 다.
이 러한 일들로해셔， r외솔의 敎育史觀」이 라는 本題目은 그가 「나라사랑의 킬」이 라는 저
서 로써 集大成했듯이 척 어도 역 사를 생 각함에 있어 ‘敎育’ 을 中心的課題로 삼았고 民族的
理想의 敎育史的 理解에 注力하였다는 점 에 서 그의 史觀은 ‘敎育史觀’ 이 라는 特性을 지 난
것이라고 하겠다.
n. r敎育의 힘」에 대한 믿음
1. 외솔의 學問世界
외솔의 生灌는 그의 修學過程을 보거나 大學을 졸업한 이후 사회적 활동을 보거나 그의
中心課題는 ‘나라사땅’의 -念이요 그것은 ‘敎育의 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니，
얼마나 그가 ‘敎育의 힘’에 대하여 절대적 信賴感을 지니고 있었던가플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외솔의 修學過程에 대해서는 「나의 결어온 학문의 걸」이라는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처음에 스송인 周時經을 통해서 「한글」을 배웠고， 月本에 가셔 히로시마(廣島) 高等
師範學校를 다닐 때는 유학조건 관계로 마음에 내커지는 않았￡나 留學生活을 하고 보겠다
는 생각에서 ‘日語漢文科’에 적을 둘 수 밖에 없었다. ‘敎育學’은 그에게 있어 히로시마
고등사법학교의 성격상 副專攻인 셈이었다. 그후 다시금 뜻을 세워 日本의 京都帝國大學
(6) Ibid. , S. 21.
(7) Ibid. , 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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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게 될 때에는 처음에 ‘社會學’윤 공부하다가 바침내 ‘敎育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 까닭은 사회학이란 학문이 그 연구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연구의 걸이 너무나 가닥스렵
기(多뼈的) 때문에 새로 전공하고자 하는 나에게 대하여서는 시간과 노력의 요청이 매우 클 뿐 아니
라 민족 개조 사회 개량의 근본책이 교육에 있음이 더 청실히 느껴졌으며， 또 우리말 연구의 부전공
의 목적을 위하여 언어학 공부가 나에게 많은 시간의 할애를 요청함이 있고， 더구나 교육학은 히로
시마 사년간에 많은 적공이 있는 편의성도 있었기 째문이었다 (8)
라고 하여 마침내 나라 건지는 킬(救國하는 갈)을 위해서 ‘敎育學’을 전공하게까지 된 마
음의 遍力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 던 외솔이 풋날 延橋專門學校에서 ‘교육학’ 보다는 한국
어를 가르치는 한글學者가 된데에는 당시의 與件이 크게 작。p한 결과로서， 그가 追求한 궁
극목적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 궁극목적이란 ‘나라사랑’이었고 따라서 교육
학에서 한글 연구에로 옮긴 것은 兩者擇一이 요청되는 역사적 상황가운데 우선 순위로 보
아 민족의 얼이 담긴 그릇인 우리말 ‘한글’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고 판단한 탓ξ
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오로 해서 표면상 그의 전공이 여러먼 바뀐 것 같아도 深層部에 있어서는 어
떻게 하면 우리 民族에게 生氣를 주며 民族을 更生시키고 마침내 우리 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느냐는 것만을 念願했던 것이니 ‘나라사랑’이라는 면에서 初志一뿔했음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외솔이 京都帝大 재학중 기약한 바는 ‘조선의 페스탈로찌’가 되겠다는 것이었고 후業論
文<)로 택한 것이 「베스달로짜의 교육사상」이었다 (9) 그리고 다시금 그의 이와같은 抱負를
글로 표현한 것이 그가 귀국 직후 東亞日報에 연재함으로써 크게 환영을 받은 「朝廳民族
更生의 道」였었다(10) 이들에 관계된 상세한 섣명은 본고의 성격상 일체 생략하고 다음 항
목으로 넘 어 가기로 한다 ( 11 )
2. 외솔의 敎育活動
외솔은 生進를 통하여 몇벤 職場을 옮긴 것이 사싣이지만， 결국 그는 오직하나 「敎育의
힘」은 위태하다는 믿음에서 ‘나라사랑’이라는 ‘敎育救國의 念願’ 實現을 위하여 가장 효과
(8) 최현배， 나의 결어온 학문의 걸， r냐라사랑」 제 1 0집 ， 외솔회， 1973. p.169.
(9) 최현배， 베스달로찌의 교육사상， r나라건지는 교육J， 서울， 正音社， 1975, pp. 165-221.
(10) 최현배， 朝蘇民族更生의 道 (1930年版 離刻本)， 서웅， 정음사， 1971.
(11) 關係論文으로는 다음의 것을 參照、할 것 .
홍이섭 〈조선 민족갱생의 도〉 그 정신사적 추구， r나라사랑」 제 1집 ， 외솔회， 1971, pp. 38‘70.
김두헌 〈조선 민족갱생의 도〉에서 본 민족정신， r나라사랑」 제 10칩 ， 1973, pp.14-27/최 재 희
〈조선 민족갱생의 도〉의 철학， pp. 28-41. /김태걸， 외솔 선생의 나라사랑의 윤리， pp .42-57.
/김정환， 외솔 선생의 민족적 교육학， pp. 58-74./김석득 〈조선민족 갱생의 도〉와 한글 연
구， pp. 75-92
흥웅선， 외 솔의 교육사상， r나라사상」 제 14집 , 1974. pp. 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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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에 그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일한 사라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가장 현저한 事例가 그가 두벤이나 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였다고는 하지만 문교부
‘編修局長’오로서 근무했다는 사싶이다. 이 자리가 외솔의 學識이냐 A物의 크기후 보아
반드시 t많倚的인 의미에 았어서의 감투라 할 수 없고 榮達의 차리가 아남은 누구나 쉽사리
추측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렇건만 그가 두벤이나 기꺼이 이에 응하고， 分秋조차도 私事
에 쓰는 일야 없도록 스스로 힘썼다고 하니 그의 나라사랑의 一念이 얼마나 굳고 청저하였
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한글 학회」이사장으로서 오랜동얀 한글에 대한 理論的핍究와 아울러 한글 專用 빛
普及을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일찌기 외솔이 그
의 ‘敎育理想 實現의 곳’ ξ로 정한 延禮동산에서의 敎授生活은 두 차례에 결천 문교부 編
修局長時節을 제외하고는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12)
그가 가장 괴로웠먼 B帝治下의 延禮生活， 특히 그가 전공이었던 ‘敎좁學’을 가르치는
일이 副次的이 될 수 없었던 당시 狀況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연회는 나의 교육 이상의 실현의 곳으로 선랙된 것이었다. 그러나 왜 정의 동화 정책， 식민지 문
육 방침에 굴레 씌워진 당시의 우리의 교육은 도저히 나의 교육 이상의 실현의 여지가 없었음을 간
파하게 나흘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연구성은 교육학의 원리 방법 등에 쏠렬 수가 없었다. 만세
불멜의 교육 원리도 왜정의 횡포한 질 앞에는 아무 실행의 여지가 없었 때문이었다. 나는 철학(철
학사 철학 개론 논리학 윤리학)을 가르치고 교육학·십리학을 가르치었다. 그러나 나의 연구의 노력
응 나의 학교 교육에서는 부전공(副專攻)의 지위에 있던 우리말 우리글에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조
선말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나의 주장된 학구적 사업이었다(13)
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솔이 본다 ‘교육학’ 에 뜻이 있오면서도 당시의 강박한 정
치적 여건하에서는 차라리 민족의 얼을 전해주는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치는 일에 全力投球
하는 길을 擇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나라사랑’의 참뜻에서 보거나， ‘敎
育의 힘’을 믿는 그의 信念에 비추어 보거나 옳은 얼이었던 것이다.
외솔이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침오로써 우리 민족의 理想과 얼에 生氣를 북돋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마치 그 옛날 루터 (Martin Luther) 가 참된 信때의 源없은 「聖經」에 있
고， 그것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 국민이 母國語언 독일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여 독일
어 교육언 이른바 言語敎育을 무엇보다도 강조한 趣意와도 比륨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외솔의 生홉를 풍한 敎育活動은 당시의 상황의 긴박함에 비추어 보아 한글學者
로서의 걸을 택하게 하였거니와 그것은 敎育學의 實際的應用이었다. 따라서 그는 言語敎띔
의 중요성과 아울러 道德敎育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아 「朝解民族更生의 道」를 저술한 아래
(12) r외 솔 최 현배박사 해적이 J(나라사랑， 제 1짐 . p. 25) 에 의하면 68세애 인 1961. 5. 3. 에 그는 延
世大學校 名擾數授가 되 었다.
(13) 최현배， 냐의 걸어온 학문의 걸， r나라사랑」 제 10집 ， p. 170.
- 8 -
로 여러 권의 도덕교육 관계서를 저술 발표하였떤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모두 「나라 사
랑의 길」로 集成을 보게 하였다. 외솔의 修學過程을 보거 나 그의 生陣事業을 보거 나 「敎춤
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일관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m. 民族的理想의 敎育史的 理解
1. 나라사랑의 길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외솔의 敎育史觀」의 寶體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외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만족이 옛부터 지니고 살아왔으며 또한 그
것이 있었기에 아우리 歷史的試鍵이 거센 .팬境의 시대에 있어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끈절
기게 참고 이겨내어 마침내 오늘의 民族光復과 獨立國家로서의 榮光을 지니게 된 「民族的
理想」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根源이요 思想體 提示였다고 본다.
그러면 외솔이 생각한 우리의 民族的 理想이란 무엇인가? 외솔은 그것을 두가지 말로
표시하였다.
첫째는 社會觀이라고도 할것인데 ‘밝은 누리의 싣현’(光明理世)이라는 말이다.
외솔은 이 ‘밝은 누리의 싣현’이라는 民族的理想을 굳게 잡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이상에서 냐는 우리 겨레의 역사를 통하여 겨레의 이상을 상고하였다. 애시부터 우리 배달 겨레는
멀고 먼 서 쪽의 따로부터 밝음을 찾아 동쪽으로 옮아 왔고 나라를 세 움에 있어 서 또한 밝은 누리 의
실현으로써 그 이상을 삼았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 동안에는 때로는 경은 구릉。l 사납게 휘몰아 플
어 그 밝은 달을 덮기도 하였지마는 바람을 짜라 이라 저리 몰히는 구름은 본래 상주(常住)의 것이
아니애， 그것이 벗어지는 대로 변함 없는 밝은 달은 언제나 제 본연의 자태를 냐타내기를 어검없이
하였다. 흑은 이검은 구름의 머무름의 너무 오래됨으로써 저 밝은 달의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
지 아니하리라. 더구냐 겨례의 이상이란 것은 그 겨레의 구성분자인 개개의 사람이 반드시 다 분명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분자로 말마암아 의식되고 인식될 따픔이
요 대대수의 사람플은 부지중에 은연히 그러한 공기 가운데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
문에 겨레스런 이상의 존재 빛 전래는 원래 그 본질상 또렷하게 장아지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
다. 그러하나 이제 나는 우리의 역사를 깊이 살파어서 거기에 겨레스런 이상의 깃들어 있음을 확실
히 붙장았다(看取) : “밝은 누리 "C光明理世)의 실헨이 곧 그것이다 ( 14 )
라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외솔은 우리 祖上들이 본래 西域地方으로 부터 밝고 환한 좋은 곳인 韓半
島로 옮겨왔다고 보고 있다는 것과 본래 民族的理想이라는 것은 지도자적 인물들에 의해서
뚜렷하게 인식되어 따라서 이와같은 것은 가르치므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前提가 엿보
(14) 최 현배 , 나라사랑의 결， 서 울， 정 음사 1958. p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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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다.
이 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는 있으나 大同小異한 일이라고 하겠다. 사실 일반
인들의 경우는 나날이 생활하기에 바빡서 民族的理想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하푸 종일 이것
만을 전적으로 연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1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민족적 이
상의 實體를 구명하고 이를 제시하는 일은 학자 등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즉 외솔이
말하는 ‘우수한 분자’ 에 기 대 할 수 밝에 없는 것 이 다. 외솔은 또 그와같은 民族的理想은
그가 오랜동안의 우리나라 歷史맑究의 結論으로서 ‘밟은 누리의 싣현’이라고 하면 될 것이
라고 맺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적 이상이 훌륭하건만 歷史進展上에 있어서는 마치달이
구름에 가리어 찰 들어나지 못하는 해도 있듯이 가리어져 民族的理想이 없었던양 착각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민족적 이상에는 옛
부터 ‘밟은 누리의 살현(光明理世)이라는 이상이 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A間觀이 라고도 할 것인데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A間)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해방후 우리나라 敎育理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討議， 옮u定해 가는 가운데 마
침내 ‘弘益人間의J 理念’이라고 하여 민주적 인간의 한국적 표현으로서 채택된 만족적 이상
이기도 하다.
외솔은 이 ‘널리 인간을 유억하게 함’이라는 말이 매우 소중한 우리의 민족적 이상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기는 유달리 맑고 해달(日月)은 한없이 밝다. 맑은 정신으로 사물을 처리하며 밝은 빛으로써 나
라를 다스리며 바른 길로써 사람을 인도하여 평화와 자유가 영원히 깃플고 행복과 벤영이 한없이 불
어 나게 하여 널리 언간을 유익하게 함”이 우리 배달 겨레의 생활이상(生活理想)이요， 나라 정신이
었다(15)
라고 말하고 이어서 절명하기를
이와같이 환하고 밝게 세상을 다스리어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A間)"의 이상으로써 나라
를 세우고 살림을 일삼아 가는 옛적 배달 겨례의 사회가 좋은 버릇과 아름다운 풍속을 。1 ;푼어 있어
이웃 겨레틀에게 높힘과 기렴을 받았다. 중국의 옛 기록에 배달 겨례의 풍속과 버릇을 말하여 가로
되 법이 엄하여 도적이 없으며 남자는 용맹스럽고 여자는 정신(貞信)하여 음란하지 아니하며(後漢書)
예의가 있어 서로 사양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山海細) 서로 기리어 서로 헬바리지(없棄) 아니하며
남의 환난이 있음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건지며(東方湖異經) γ 용맹스러이 활쏘기를 잘한다(禮記，
後漢書)하였다. 그리하여 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한겨레(漢族)가 제스스로는 중화(中華=복판의 꽃)
라 하고 그 툴레에 사는 겨레들은 미물 짐으로 이릉지어 남쪽은 벌레(南蠻) 북쪽은 개(北fK) 서쪽은
싸움패(西행， 챙-용甲 II 兵器→戰爭) 라 하였음에 대하여 배달 겨례에게는 동쪽에 사는 큰 활가진 사
람(東몇， 奏=大딩人)이라 하였으며 (說文， 禮記) 그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군자의 나라(君子之國)，
예의의 나라(禮嚴之國)(山海經， 古今 註 論語) 착한 사람의 나라 (善A之國) (東方湖神異經)이 라 하
였다--이로써 살피건대 옛척의 우리 배달 겨레가 얼마나 환하게 나라를 다스리었으며 얼마나 많
(15) 上揚誌，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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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웃 겨레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61
고 하였다. 引用文이 좀 걸어진 감이 있으나 외솔의 이 說得力있는 文勢를 그대로 옮기는
것 이상의 길이 없다고 보아 여기에 그대로 실기로 하였다.
생각컨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이라는 弘益λ、間의 理念은 본래 우리 민족적 이상이
요 그것은 政治理念이었다. 그것을 해방후 신생 민주국가의 敎育理念으로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념으로 정해진 ‘弘益λ‘間의 理念’은 그 참뜻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채 잠지
어 敎育理念 不在라는 소리만 높이 외쳐졌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겹 ι
쳐진 결과임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벤 외솔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우리 민족
적 이상인 ‘弘益A間의 理;융:’의 참뜻을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理解할줄 알아야 되겠다.
‘弘益A間의 理念’을 둘러싸고 그 동안 論議된 일들이라든가( 17 ) 그 代案오로 제시되었던
십여개의 교육이념의 類型 ( 18 ) 에 대해서 새삼 言及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점
차 ‘弘益A間의 理念’에 대하여 肯定的解釋。1 나오고 있는 사싣만은 지적해 두고 싶다.
이상 외솔이 지적한 우리의 民族的理想인 ‘환하고 밝게 다스리는 누리’(光明理世)라는
말과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A間)이라는 말을 하나로 묶어볼때 그것은 우엇이겠
는가? 외솔은 그것을 ‘나라사랑의 길’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옮겨볼때 그것은
‘한’ 이 라는 思想일 줄로 얀다. 왜 냐하면 ‘한’ 이 란 ‘光明正大’ 라는 뜻을 가지 고 있기 때 문
이다.
購典의 풀이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한’이란 다음의 네 가지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
(1) ‘한걸’이라고 하면 ‘큰 걸’이니 ‘크다’는뜻이요 ‘한울’(하늘=天)이니 ‘한밭’(大田)
이라고 하는 경우 역시 ‘크다’(大)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2) ‘한빛’ 이 라고 할 경우에는 한개의 빛이 라기 보다도 ‘밝은 빛’ (光明)을 뜻하는 것이
요
(3) ‘한부처’(諸佛)라고 할 경우에는 ‘여릿’(諸) 또는 ‘많다’(多)는 것을 뜻하며
(4) ‘한낮’(正午)이라고 할째에는 ‘바르다’(正)는 것을 뜻하며 ‘한결’(直線)이라고 하
는 경우에는 ‘똑바로’(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 니 ‘한’ 이 란 ‘크다’ 는 뜻을 비 롯하여 ‘밝다’ 느니 ‘여 릿 ’ 또는 ‘많다’ ‘풍부하다’ ‘바
르다’ ‘똑바로’(곰다， 直)등등 많은 뜻을 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밝(光
明)의 思想(19)에 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밝’의 思想 즉 ‘불’ (밝안)에 대한 생각은
(16) 上揚誌. pp. 185-186.
(17) 韓基彦， 韓國敎育의 理念， 셔 울 大學校出版部， 1968, pp. 189-219.
(18) 韓基彦， 敎育의 歷史 哲學的基健， 서 울， 實學社. 1975. pp. 889-900.
(19) 崔南善， 故事通，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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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의 근원을 숭배하는 太陽뚫拜로 나타났오며 백두산과 같은 高山 神山을 숭배하는 ‘밝
산’ 숭배로 원생지 고향터 阿斯達(뿔母地)을 숭배하는 성모 숭배로 또 神明의 가후를 비는
바 靈神뚫拜였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은 ‘밝’의 思想， 太陽뚫拜思想은 우리 固有思想의 핵
심이 었고 ‘￥륨灌’을 사랑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한’ 은 漢字로 표기 할때 ‘韓’ 이 나 ‘桓’ 을 비훗하여 ‘千’ 이 니 ‘九’ ‘解1 ‘罵’ ‘蓋’
‘高’ ‘金’등￡로 나다냐는데 이것은 모두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 더우기 植
君의 姓이
族의 姓이요 또한 ‘나라 한=韓’이라고 하듯이 古代에 있어서는 ‘三韓’諸國의 나라 이름이
되 었￡며 ‘大韓帝國’ 이 라고 하고 또한 오늘날 다시금 ‘大韓民國’ 이 라고 하여 ‘韓=한’으로
써 나라의 이릎으로 삼고 있는 것이니 ‘한’의 J멈、想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인 헝성의 核J댐、想
o 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 다. 띠1 )
어떻든 얘기는 다시 돌아가 외솔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할 잎이 民族的 理想의 再關
明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두 가지로 냐누어， ‘환하고 밝게 다스리는 누리’(光明理世)와
‘널려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人間)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貝現하는 일이 ‘나라사랑의
걸’이라고 하였먼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民族的理想이 우리 냐라 역사상 어떻게 전개되
어 왔는지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2‘ 民族的理想의 歷史的 展開
외솔은 우리의 民族的 理想의 源、流요 原型을 ‘옛 조선의 이상’에서 찾아보고 있거니와(22)
민족적 이상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모두 네 시기로 기누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옛 조선
시대를 비롯하여， 삼국 시섣， 고려 시대 및 한양 조선 시대가 그것이다.
‘밝게 다스리는 누리 (光明理世)의 싶현이란 理想、을 설명함에 있어 朴練居世의 이름풀이
를 들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械居世”는 우리 말이니， 흑 “했短內王”으로 지으며， 그 뜻인 즉
“환하고 밝게 다스리는 누리"(光明理世)이라 하였다 12.)
고 하면서，
“麻居世”는 “원의 뉘”로 읽을 것이니， “붉”은 광명이요， “뉘”는 “누리”와 한 말로서 “世”이다. 그
래서 “분의 뉘” 곧 광명(-:}않아이 다스리는 누리(世上)이란 뜻이다， 그런데 “붉”의 참뜻은 환한 빛
(光明)으로 상징되는 “겸(神)"을 이름이니， “붉의 뉘(獅居世)"는 곧 “짐의 다스리는 누리” 곧 “神政
期” 또는 “聚政期”릎 이름이요， 개인의 이름은 아니며 그 임금으로 뽑헨 개인의 이륨은 실상은 “及
梁部”의 “발치"(海fi!.)란 아기이다. 다시 말하면， 발치 아기카 컴이 다스리는 누리의 임금(居西千，
(20) 金敬珠， 韓國原始宗敎史(二)-하느냉觀念發達史-， r韓國文化史大系J (VI) pp. 121-122 ‘
(21) 認基彦， 햄國思想파 敎콤， 서 울， 一湖聞， 1973, pp. 4-5.
(22) 최 현배 , 나라사랑의 걸， pp. 184-186.
(23) 上獨휩，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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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鉉耶)이 된 것이 라 한다 (24)
고 安1E鴻의 說에 同調를 표시한 바 있다.
외솔은 우리의 민족적 이상 뼈張에 있어 비록 한양 조선은 건국초의 피버린내 나는 政權
爭聲로 인해서 가장 욕된 시기라고 보았다. 그 임금자리를 다투어 빚어낸 골육간의 참극
및 이에 따른 실상은 사람의 고귀한 점정을 심히 욕되게하는 추악한 짓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이네늘의 장은 나라는 도저히 「길이 뻗어나갈 소망이 있을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라고 斷罪하면서도그럼에도 매히잖고 이써의 임금자리가 5백년이 넘도록 지탱해 온 것은
그 原因이 따로 또 여러 가지가 었겠지마는 “나의 보는 바에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엽(偉
案)이 천고에 뛰어나아 겨례 살림에 영원허 무너지지 않을 지대(地台)를 쌓은 덕어 소치라
하겠다”고 世宗大王이 남긴 한글 創製를 비롯한 문화사적 偉業에 대하여 극구 찬양하여 마
지 않았던 것이다.
겨레 문화의 따로성 대중 생활의 자유와 행복， 민주주의스런 정치의 실현- 이것이 세종 대왕이
천명한 근세 조선의 나라 이상이었다. 세종 대왕은 다만 이러한 이상을 공흔으로서만 하지 않고， 그
이상 질현의 기초 수단으로서 겨레의 글자 한글을 짓고， 펴고， 전하기에 갖온 마음과 힘을 다 쓰였
다 그 뿐 아니라‘ 한글 이외에도 정치， 경제， 병사， 과학， 예술 들 각 방옆에 걸치어， 끊엄없는 노
력을 하여， 썩지 않는 공척을 끼치었다 (25)
고 가장 빛 나는 우려 民族理想 實現의 歷史的購間을 世宗大王의 偉業을 들어 극적오로 구
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솔에 있어 世宗大王에 대한 款薦의 情이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없어서도 그렇거니와 더욱 강했음이 찰 나타나 있다는 것은 물흔이다. 확실히 한글의 創製
하나만으로도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自主獨立心과 獨創性이 잘 나타나 있으니 가히 民族的
理想 實現의 하나의 절정을 이푼 대목이라고 하겠다.
한국인의 마음싸인 光明理世와弘益人間이라는민족적 이상이 어떻게 역사적오로 전개되
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외솔의 所說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거니와 앞오로는 더욱 더 여기
에 관한 事例틀을 實證的으로 제시함오로써 그의 본래 의도한 바를 더욱 더 밝게 드러내도
록해야될줄록얀다.
혹은 나의 소흔을 허무하다고 하고， 거지 얽음이라 하리라. 이런 아는 우리의 역사 가운레서 하나
의 얄맹이도 찾지 못하고， 그저 제스스로를 값없는 것으로 침으로써 만족하려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
은 자포자기의 “버린 사람”이 아니면， 제 혼자만 잘 낮다는 “건방진 사람”이라 하겠다 (25)
고 하면서 온 인류의 역사도 또한 하나의 理想의 實現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는 그의 歷史
觀을 비쳤다. 이리하여 그는 말하기를，
(24) 上獨書， p. 187.
(25) 上獨書，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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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에게 겨베스런 이상이란 것이 전연 없었다 하자. 우리의 역사가 다만 자연 물리적 변화
의 연속이거나 자연 동물적 본능의 연속이었다 하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역사란 일캘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적어도 인간이란 歷史的動物아니 만큼 반드시 한 만족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의
民族的 理想의 歷史的 展開가 행하여졌을 것임에 플림없다고 못박아 놓았다. 여기에 우리
는 외솔의 교육사관을 특히 民族的理想實現이라는것과의 관계에서 추구해 보는 까닭이 있
는것이다.
3; 民主主議 :A.間尊重思想으l 敎育的 傳統
외솔의 歷史觀은 進步의 原則을 믿는데 있었다. 그 까닭은 본래 사람이란 ‘이상스런 있
음(理想的存在)’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역사는 반도시 어떤 이상의 실현 과정야 아니
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묘로 역사에서는 반드시 進步가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물론
외솔 역시 역상 진전에 있어서 퇴보나 어두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도리
어 그와 같은 퇴보나 어두움이라는 것은 도리어 이상의 진보를 더 잘 을어내려는 ‘惡의 存
在’ 일 따름이요， 끝장은， 조금썩 조금씩 나아가는 A類의 理想의 實現을 나타내는 것이 라
하였다.
그러묘로 외솔은 힘주어 말하기를，
이제‘， 우리 배달 겨레의 이상도 그 역사 위에서 나타남아 매우 미약하기는 하였지마는， 우리는 그
마약하였다는 닷￡로써 그 있음조차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잉)
고 하였다. “마약하였다는 탓오로써 그 있음조차 부인하여서는 안된다”는 이 切切한 말을 우
리는 몇먼이고 되색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간 日帝治下의 흑독한 同化政策과 한
국 문화 말살로 인하여 우리의 民族的 理想이 어떻게 역사상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의 만족적 이상외 탁월함도그所以然을잘모르고 있다는것이우리의실정이라고하겠다.
그러기에 외솔은 民族的理想의 顯現이 미약했다는 것과 不在는 同一한 것이 아니라고 엄밀
하게 갈라 쓸 것을 말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외솔은 우리의 民族的理想이란 ‘밝은 누리의 실현’이요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완전한 실현과 동일한 것이 라고 맺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근본
나는 여기에서 단적으로 대답하노니 : 한배나라를 도로찾은 배달 겨례의 이상은 모름지기 민주주의
근본 정신의 완전한 실현에 있다고 (28)
(26) 上觸홈· p. 194.
(27) 上獨휠· p. 195.
(28) 1:據書·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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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첫째， 사람이 가장 귀하고 높다.
두째， 사람은 다 평등하다.
세째， 사람은 다 형제이다.
라는 세가지 理念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요， 이 정신의 싣현이
곧 우리 겨례의 역사스련 이상이라고 하였다. 그라고 이 이상이 싶현된 누리(世上)는 곧
사람이 가깅- 尊重되며 , 만 사람이 다 生命과 自 由와 幸福追求의 zf'等의 權利를 누리 고， 온
갖 사람들이 兄弟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 가는 것이니， 이런 누리가 곧 ‘환하게 다스리는
누리’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는 民主社會요， 이와 같은 “환함(光明)이 지배하는 누리
에는 불안과 공포가 없으며， 어두움(暗黑)과 가난(負)이 없￡며， 거짓과 불의(不義)가 없
고 있는 것은 다만 자유와 행복이요， 옳음과 참됨일 것이다. 미움은 그 꼬리를 감추고， 요
직 사랑이 그 기-슴을 열것”이라고 말하였다.
확실히 한국인의 마음찌는 훈훈한 人情味에 있는 것우로서， 그것이 弘益λ、間이 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근래에 와서 民主主義라는 말로 ξ여 지고 있는 것이다! 외솔은 분명 이란
의미에서 民族的理想인 ‘光明理世와 弘益/\閒’은 民主王義와 同義語라고 결본지었던 것이
다. 이런 점에서 그는 A閒尊重思想외 교육적 전통(29)을 특히 힘주어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W. 韓國敎育精神의 構成훌素와 思想的基調
1. 아홉 가지 德
외솔의 敎育史觀은 그가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民族的理想이 어떻게 역사적오로 전개
되 어 왔는가를 實證的오로 고찰한 것 에 그치 지 않는다. 그는 우리 나라와 아울러 東西洋의
興亡盛훌史를 살펴 본 결과 그 原因을 -般化하는데까지 이른다. 이려하여 그는 未來志向
的인 의마에 있어서의 우리 민족이 노력해야 할 아흡 가지 德의 배양을 강촉하는데까지 이
른다. 이 렇듯 외솔의 敎育史觀은 과거로부터 미 래 를 향하여 한줄기 敎育救國의 念願오로
궤뚫고 있다는데 있어서 그 특정을 핫아 불 수 있는 것이다. 재래의 實證史學의 학문적 경
향에서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論及치않는데 외솔의 경우는
이와같은 史學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방법에는 구애되지 않았다. 史學昭究의 正統的인 手法
이상우로 그의 최대 관심사는 先A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國服이 금일에 이르기까지 이
어적 온 우리 만족의 歷史를 어떻게 하면 敎홉을 흥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빛낼 수 있겠느
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외솔은 정신적 훤릭을 道德敎띔振興을 똥해서 얻게 하려고 하였
(29) 韓基彦， 輝國敎育思想史맑究-韓國敎育의 民王化過程에 관한 敎育思想史的阿究， 서 울大學校出
版部， 1969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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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또한 물질적오로 윤택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도 결코 동한히 여기지 않았기에 實業敎
좁의 중요성을 극구강조하였던 젓이 다.
이와같은 외솔의 敎育史觀에 대한 근본적 이해아래， 이제 우리는 한국의 民族的理想의
敎育史的 理解와 아울러， 未來志向的인 의미에 있어서의 韓國敎育精神의 構成몇素는 무엇
이며 思想的基調는 어떼한 것인지 살펴 보아야겠다.
외솔은 韓國敎育精神의 構成몇素로서 다음의 아훔가지 德을 제 시 하였다. 01 제 하나 하나
그 大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제시된
아흡가지는 외솔이 우리나라와 동서양의 역사적 사실을 분석한 결과 얻은 하나의 歷史的
敎하l이요， 따라서 장차 우리가 힘써야 될 점을 아울러 생각한 끝에 제시한 德目이기도 한
것이다.
첫째는 國民的生氣이 다.
외솔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 이 ‘국만적 생기’와 ‘공공정신’(도덕심의 굳건
함)이다. 전자는 신체적 조건이요 후자는 정신적 조건이니 心身양떤의 우월성을 휘구한 생
각이라고 하겠다.
그는 나라 盛興의 法則을 말함에 있어 첫째로 ‘국민의 생기가 왕성한 나라는 홍성한다’
고 하였다. 즉， 심신이 건강하며， 기풍이 질박강건하며， 생존의 욕이 발발하며， 生活力이
힘자며 增植率이 왕성함이 곧 생기의 왕성한 증상이니， 이려한 국민오로 이뤄진 나라는 반
도시 홍성한다 (30)고 하였다.
따라서 외솔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λ、 口의 증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었다.' 외솔은 「三
國遺事」에 의거하여 고구려 전성기 7세 기 에 평양이 21만 5백 8호， 백제는 같은 전성기에
부여가 15만 2천 2백호， 9세 기 의 신라 경주가 17만 8천 9백 3십 6호임을 밝히고， 한 戶에
4rv5인으로 셈장￡면， 당시 펑양 인구가 약백만， 부여가 약 70만， 경주가 약 80만이 라고
推算하였다. 그는 또 孫품泰의 「國史大훨」에 의지하여 舊韓國末에 이르기까지의 A 口增加
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려하여 외솔이 특히 깊은 관심을 나다낸 시기는 日帝治下에 있어서 우리人口의 增加現
象이었다.
우리 겨레의 인구 수가 이미 3千萬을 넘었다. 이를 1910 1건 한일합병 당시의 조선인구 1천 3백 만에
비하면， 실로 2배 반의 증가이다. 일제 삼십륙년 동안의 극악한 암박과 혹독한 착취 밑에서도 줄곧
증가의 외걸을 보여 왔고， 참흑한 6·25동란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의 인구 손실이 막대하였음에도
매히잖곽， 오히려 이같은 증가를 가져왔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 얼마나 유망한 현상인
가? 이와 같은， 세차고 질긴 생물학적 힘--그것은 인간 만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을 가진
우리 배달 겨례의 장래는 환하고 푸진 번영응 약속하는 것이라 단언하여도 과언이 아널 것이다 13ll
(30) 최현배， 냐라사랑의 걸， p.295.
(31) 上獨훨，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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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였다. 이 말 가운데 그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생명력의 왕성함에 대하여 대견하
게 여기고 있는가플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스라엘民族이 나치스政權下에 大I툴殺을
당하였건만 세계 도처에 흩어적 번식하고 있었을 뿐더러 우수한 頭腦와 財力오로써 세계를
움직여 왔기에， 세계 2치- 대전후 2천여년만에 잃었던 나라를 옛고장에 再建할 수 있었떤
것이다. 또 중국대륙에 8억 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中國A 역시 세계 각지에 중국인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흩어적 살고 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거나 중국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의 벤식력의 왕성함과 아윷러 우리에게 A 口問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케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플라돈 역시 우수한 素質과 頭腦의 소유자는 그 子孫이 많아적야
된다고 優生學的인 견지에서 A口問題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와같은 점을 아울러 생
각해 볼 때， 외솔이 우리 민족의 人口增加現象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짐표시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A 口敎育을 단순히 塵兒制限으로만강조하는 일부 전문가들에게 하나의 민족적 견
지에서의 警告가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좋째는 軍事的優秀性이다.
이하 項目을 열거해 보면，
세째， 創造力(문화의욕이 왕성한 국민)， 네째， 組織力， 政治力이요， 다섯째， 일치 단결
력， 여섯째， 부지련한 國民(경제관념)， 일꼽째， 검질긴 성질(彈軟한 국민정)， 여닮째， 유
리한 땅의 점유， 즉 地利요， 끝으로 아흡째， 도덕심의 굳건함 (공공정신)2.로 되어 있다.




• 군사적 우수성 (武力)
• 유리한 땅의 점유(地利)이오，






‘A格’ 價f直에 속하는 것은，
• 도덕심의 굳건함(道德心)이다.
이리하여 모두 ‘아흡 가지 德’이 되어 九德이 되는데， 그가 이에 관한 글을 쓰던 곳이
공교롭게도 옳山피난 당시 九德띠下에서 였오니 이 ‘아홉가지 德’을 강조하는 외솔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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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九德이라는 말은 감회가 갚었던 것임에 블림없다.
센
외솔이 만족번영의 諸德性 가운데서도 특히 강조한 것이 뭘體的條件인 왕성한 生命力과
아울러 精神的 條件인 道德心이었다. 이제 그가 얼마나 도덕심이 굳건하고 公共精神이
국민이 될 것을 바랬딘가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내가 여기 도덕심￡로써 나라 홍성의 최후의 덕으로 세운 것은， 결코 그 뜻아 도덕심이 냐닷칩 흥




이렇게 道德心뼈養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교육적 관심의 序列上의 참풋을 밝히고
“나는 앞에서 나라 홍성의 첫째 조건으로서， 그 국민의 생기의 땅성함을 들었고，
끝의 조건오로서， 국민의 도덕심의 굳건함을 도노니 : 이는 생기와 도덕 두
성의 원동력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알파요， 오에가인「 이렇듯 외솔이 생각한 바로는， 生氣와 道德心은 나라 흥성의 원동력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生氣와、道德은 둘이면서 풀이 아니라
그생는 것이다. 생기의 왕성한자는 만드시 그 도덕심도 왕성하며 도덕심이 왕성함은 곧
기의 왕성함을 풋하는 것이다. 이려하여 생기와 도덕은 나라 흥성의 모든 원동력을 대신할
만한 가장 갚고 큰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묘로 그가 일찍이 「朝蘇民族更生의 道」에서 강조한 비，
생기를 이르키라 (生氣振作)
이상을 세우라 (理想樹立)
갱생 을 확신하라 〈更生確信)
끊임없이 노력하라 (不斷努力)
이라는 네가지 標語는 지금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信念임을 想起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의 信條告白은 다음과 같은 말로 自己表明을 하고 있다.
나의 믿는 바로는， 한 겨레 한 나라의 홍성의 근본 동력은 그 사람들의 生氣이다. 사람의
발현은 두 길이 있나니 : 그것이 몸덩이(身體)에 나타나서는 세찬 체력과 민청하고 부지런한
되며， 마음에 나타나서는 굳센 의지와 흐뭇한 감정과 날카로운 슬기가 되고， 마음과 사랑과







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은 근본취지를 가지고 九德山아래에서 나라 흉성의 덕을 찾아낸
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 生氣， 武力， 創造力， 政治力， 團結， ‘부지런’(動뺑性)， ‘검질
검’(彈勳性)， ‘유리한 땅’(地利)， 道德心이라는 아흡가지 德이었다. 이것을
생각한 바 韓國敎育精神의 構成‘훨素인 아홉 가지 德오로 파악하였다.
(32) 上獨뿔， p. 312.
(33) 上獨뿔， p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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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가 追求한 바 韓國敎育精神의 思、想的基調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나는 다음
節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2. r참」으| 原理
외솔이 가장 배격한 것은 ‘거짓과 우악(暴力)’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간 해방이후 우리
나라에서 흉起되었던 수많은 非違事實， 社會的不條理， 즉 社會的 病理現象에 대하여 서술
하였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라하여 마침내 우리가 道德的으로 復活할 깊이 무엇인가를
외솔은 제시하였￡니 모두 여섯 가지 項目이었다.
첫째 , 월實과 II圓理의 生活
죽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島山 安昌浩가 가르친 말이 유명하거니와 외솔 역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악을 부리지 말라고하여 진실과 순리의 생활을 할 것을 劃1
告하였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만 하기로 하자. 거짓과 속임이 모두 죄
악의 시초이며 뿐리아니 ‘ 이를 없이하는 것이 곧 그 社會를 살기좋은 아름탑고 미쁜(신의
있는) 사회로 만든다. 꿈궁이하지 말고， 우엇이든지 공명정매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거짓말 하는 것은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제스스로를， 제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요
우악을 부리는 것은 남을 쳐부수기 전에 먼저 제가 타고난 良뼈 곰 道理의 마읍을 부수는
것이라고 본외솔은， 거짓과 우악이 추구하는 바가 利己心이겠으나 종당에는 거짓과 우악이
자기 자신올 해치는 것임을 喝破하였다.
이기심은 제를 유익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제를 잃어버리고， 다만， 먼저， 불질의 종이되고， 냐중
에는， 다른 사람， 다른 겨레， 다른 국민의 종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다 (34 )
그래서 제스스로의 良心과 良知플 깨트리고서， 진정하게 제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
가? “이제， 제스스혹의 양심과 양지릎 부수고 난 제에게 이익이 돌아온들 그것의 소유자
로서 능히 그것이 주인노릇을 할 이가 누구 있을까?"고 되물었던 것이다. ‘참’의 原理에
익간한 생활의 추구양 말로 韓國敎育精神의 思、想的基鋼가 되어야 할 것임융 생각케 한다.
이리하여 외솔은，
둘째，獨立自尊의 生活
세째， 부지련하고 檢朴한 生活
네째， 사랑과 섭김의 生活
다섯째， 和合 合同의 精神을 發揮하자
여섯째， 거례정신을 살리자
고 모두 여젓 가지 道德敎育의 基本鋼領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34) 上觸盡， p.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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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든 것에 흐르는 하나의 思想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참된 삶이야
말로 소중하다는 것이요，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외솔이 극구 배격 다기
한 것이 거짓과 우악이었다. 그는 거짓에 관한 것만 하여도 수 많은 구체적인 예를 플었
다 (35 ) 이 와같은 사심로 미루어 보아 그가 단한 마마로 ‘참’ 이 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분명
히 밟히지는 않았으나 역시 그가 한국 교정신의 댐、想的基調를 나타내는 말을 表記했다고
하면 그는 ‘참’이라는 말을 썼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거짓을 이 땅에서 -→橋
해야만 되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V. 외솔의 敎育史觀
이제 우리는 結言을 겸하여 외솔이 생각한 바 「외솔의 敎붉史觀」에 대하여 整理해 보키
로하겠다.
외솔은 韓國人의 素質이 우수함을 寶證하려고 하였고 민족적 자부섬을 보였다.
“사랑의 역사는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나니 : 유전하는 소칠，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 교육 및 생존 노력이 그것이다" (36) 라고 하여， 외솔은 歷史形成의 세가지 몇素가 무
엇인가를 밟혔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다음과 같은 模型과 公式을 제시하였는데 (37) 이것은




• / 언 \j
시/ \ 노
세/ ~생j \력
/ 세 모 \
소 질
소칠×환경 X，노력 =인생 성 과
이 ‘인생세모’에 대하여 외솔은 젤명하기릅 사람은 제스스로의 의사와는 무관계하계 운
명적오로 어떤 素質을 가지고 어떼한 環境속에 태여난다. 그리하여 ‘인생 세모’의 두쪽은
이미 주어진 것이요， 다만 努力한 쪽만이 제 스스로의 하기에 매인 것이다. 이 努力이란
한쪽을 가지고， 먼제 제 소질의 기르기와 개선하기를 힘￡고， 다음에 환경을 정려하고 바
로 잡고 이기고 개조하기를 힘쓴다. 그러요로 素質과 環境의 두쪽이 좋은 사람은 그 努力
에 따라 착착 그 成果를 거둘 수 있지마는， 그렇지 끗한 자람은 무한한 노력에 대하여도
불만한 응보를 염지 못하나니 : 앞의 것은 幸運의 사람이요， 뒤의 것은 悲劇의 主Ao] 되는
것이 예사이다. 아름다운 소철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부로써， 좋지 못한 환경， 이롭지
(35) 上觸書， pp. 332-372. (이상은 ‘커짓’에 관한 具體例 웠述部分임) pp. 372-381. (‘우악’에 관
한 部分) pp. 381-401. (거짓과 우악과의 害毒)
(36) 上獨홈， p. 221.
(37) 上握뿔，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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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時勢를 극복하여 저l 理想을 실현하여， 사람 사회에 착함과 옳음과 참됨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지유를 지어내는 이는 폼 뿔賢이요， 君子이요， 義A이요， 英雄이요， 휩A이요， 師
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외솔은 말하기를， “사람은， 첫째， 그 다고난 소질로써 그 존재가 결정되고 다
옴에 그 환경으로써， 그 행동이 제약되나니 : 그 강조 발전의 능동적 요소는 오직 노력뿐이
다”라고 創造發展의 能動的훨素인 ‘努力’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여기에 있어 외솔의 관심은 韓國人의 素質問題로 돌려지는데， 그는 素質을 꼼의 소견과
열의 소질과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
첫 째 韓國人의 身體的素質에 관해서 이 다.
외솔은 우리 민족이 個體的 및 種族的 生活力에 았어 뛰어난데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블
어 섣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 사람은 “몸칩이 장대하고 세고 날내다" (38) 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 겨례의 醫牙와 씹는 근육이 다른 겨레들에 비하여 매우 튼튼함은
특기한 만한 사싶이라고 하띤서， 우리 민족의 屬牙가 튼튼한 점이 건강한 體力의 象徵이
됨에 착안하여 이 접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적오로 首肯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의 하
나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외솔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겨래의 앞걸에 큰 소망을 주는 요
건이 되는 것이 다”라고 맺고 있다.
둘째는 精神的素質인 韓國人의 ‘얼’에 관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솔은 다음의 몇가지를 指網하였다.
·거래의 이상:밝은 누리의 실현
• 지 력 의 우수함(創造的知性) : 총명 함 영 특함
·의지력의 검질검
• 여자 농구선수단이 보여준 협동집
• 감성의 빼어남 : 예술적 소질의 빼어남
을 들었다. 이리하여 외솔은 ‘밝은 누리의 실현’을 통해서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그의 敎育史觀을 한국인의 素質面에서 그 基鍵를 다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외솔이 큰 관심을 보인 우리 女子龍球選手團에 대한 精神的素質面에 관한 論評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훨릅의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여자 선수단이 보여준 ‘정질긴 투쟁
정 신’ 에 대하여 그들이 실증한 바 ‘協同精神’ 과 아울러 극구 찬양하고 있 다.
외솔은 19561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
자유 국가 친선 여자 농구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대표， 숙명여자 고등학교 선수단의 名單
빛 그들이 가졌던 전후 열 번에 걸친 對戰戰 結表를 상세히 소개한 후， 現地 日刊有力紙에
(38) 上獨휩，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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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論評(39 )을 소개하였다. “그러냐， 나는 다만 외국인의 평ξ로써만 만족하지 않고， 우
리 스스로의 견해와 평가를 주목적으로 벌려들고자 한다”고 하면서， 모두 여섯 가지로 나
누에 激證하였다.
첫째， 우리 농구 단이 열 번 싸워 열먼을 다 이긴 그 빚난 전적을 거둔 것은 확살허 그
강함을 나다낸 것이라 믿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기빼한다.
두째， 이러한 전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서， 그 분리
한 조건을 극복하고서， 그렇듯 훌륭한 싶력을 배양해 얻은 그 노력을 높이 값친다.
세째， 우려 선수블의 체격이 좋음을 자랑하고 싶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격이 동양에
있어서 대체로 좋은 펀이다. 그 중에도 여자의 체력은 얼본의 여자에 비하여 키가 크며 중
국의 여자에 비하면 가슴과 다리가 발달되었다.
네째， 앞에든 열 판의 전적을 살피건대， 첫번 서막 전에서는， 성적의 차가 크지 못하여
그때의 비평가로 하여금 한국 단의 싶력이 풍문보다는 의심스럽다고 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아가씩들은 차근차근 그 실력을 발휘하여， 판수가 거듭해 감을 따라 그 전적을 더
욱 높게 나더내었다--우리는 이러한 검질긴 투쟁 정신윤 극구 칭찬하고 싶다.
다섯째， 이 농구 단의 송리의 원인은 다만 그 체력의 강함 그 연마된 기술의 훌륭함 그
노력의 싹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겸양과 협동의 정신이 발휘된 소치로 생각한
다.
이렇게 말한 후， 외솔은 이들 선수단이 모두 나이 어린 처녀플임융 특히소 리치고 싶다
고 하였다. 즉， “이러한 튼튼한 체력과 그러한 협동 정신과 그러한 노력과 줄기차제 싸워
가는 투지를 가진 우리 아가썩는 참 미볍다..(40)고 하였는데， 그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知
力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예를 둡어 實證하였던 것이다.
우리 거래의 ‘열의 소칠’의 非凡함에 대해서 빛난 理想 푸진 문화(文化財)， 즐기찬 歷史
라는 셰 가지로써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 모두가·외솔이 한 없이 미렵게 여겼떤 우리 韓
國人 素質의 優秀性에 대한 외솔 자신의 自負이기도 하였떤 것이다.
외솔은 일찌기， r나라진지는 교육J(救國的敎育)을 통해서， 生塵技術A， 和合協同A， 奉
f士짧敬人을 키우는 일이 긴요함을 말하면서， 道德敎育에 힘써야 될 것ξ료 흉흥約하기도 하
(39) 上獨書. p. 232.
華1홉商報의 評:
한국 단의 특징은 가장 나아카 젊고/가장 다려가 튼튼하효 가장 동작이 재빠르고 그 관리가 가
장 엄하고 그 예모(禮鏡)가 가장 빼어냐다.
한국 농구 단이 구장에서 충분히 그 고난하게 생장한 민족 기백과 소악 겸허한 성격과 각고 견
인의 정신을 나타내어 이곳 사랑들에게 싱각한 인상을 주었다， 그네가 마닐라에서 온 뒤로 그
놈능한 위력과 신속한 전하기(f:專週)와 그 정확한 쏘기(投射)는 그 연전 연승의 빛난 전적을 이
뤄내었다.
(40) 上獨書.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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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이 다(41)
이와같은 외솔의 敎育思想에 비추어 볼 째 그의 敎育史觀이란 무엇이겠는가? 냐는 외솔
이 生進를 통하여 추구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사랑아요 ‘敎育救國의 念願’이라고 하였
다. 그리고 외솔의 史觀을 특정지운다면 그것은 ‘敎育史觀’이라고 해야 하겠는데， 여태까
치의 史觀의 변천 및 A間形成史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의 史觀은 ‘敎育史觀’ 이
어 야 한다는 論冒의 말읍 해보았다. 이 리 하여 외솔의 修學過程오로 보거 나 그의 生混를 통
한 교육활동을 보거나 그는 오직 ‘敎育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써‘ 살아 온 우리 나라 敎育
學의 先騙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외솔의 所說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마침내 그의 ‘民族的 理想의 敎育史的 理解’는 어떼하며 ‘韓國敎育精神의 構成異素와 恩想
的基調’는 무엇인지 밝혀보도록 하였던 것이다.
실로 ‘외졸의 敎춤史觀’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참된 敎育。1 나라를 救해낸다는 信때告
白’이라고 나는 본다.
〈師範大學 敎育學科)
(41) 최 현배 , 나라건지 는 교육， 서 울， 正音社， 1975. pp. 7-101.
